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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레이아웃 모델은 페이지를 이미지로 보고 본문을 찾는다. 그래서 본문이 아니라고 판단한 영역은 결과에서 

통째로 사라진다. 사라진 것은 로그에 남지 않는다 — 없는 줄은 세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원문에서 무손실로 뽑은 텍스트가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 텍스트를 정답지로 두고 추출 결과와 

대조하면, 무엇이 얼마나 빠졌는지 숫자로 말할 수 있다.

2. 커버리지

페이지 p의 커버리지는 원문 텍스트가 추출 결과에서 발견되는 비율로 정의한다.

C(p) = |R(p) \cap E(p)| / |R(p)|

여기서 R(p)는 원문 기준 토큰 집합, E(p)는 추출 결과의 토큰 집합이다. 엄격한 문자열 유사도 대신 집합 포함 

관계를 쓰는 이유는 순서 차이에 벌점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표를 읽는 순서는 모델마다 다르지만, 그것이 

손실은 아니다.

페이지 경계를 넘나드는 문단 때문에 대조 창은 ±3페이지로 둔다. 창을 좁히면 정상 추출도 손실로 잡힌다.



3. 숫자 전수 대조

커버리지만으로는 부족하다. 금액 한 줄이 빠져도 페이지 전체 커버리지는 0.98을 넘길 수 있다. 문서에서 

의미가 가장 무거운 토큰은 숫자이므로, 숫자는 따로 전수 대조한다.

판정 커버리지 숫자 손실 조치

정상 ≥ 0.90 없음 없음

경고 ≥ 0.90 있음 구간 보강

저품질 < 0.90 무관 페이지 대체

보강은 손실보다 중복을 택한다. 같은 문장이 두 번 나오는 것은 읽는 쪽이 걸러낼 수 있지만, 없는 문장은 

되살릴 수 없다.

4. 남은 것

원문 텍스트를 뽑을 수 없는 문서 — 스캔본 — 에는 이 방법을 쓸 수 없다. 이 경우의 계측은 후속 과제로 

남긴다.

1) 토큰은 공백을 제거한 뒤 2-gram으로 자른다.


